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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과 자기조절능력의 이중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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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교사가 학교장면에서 학생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공감적인 태도로 경청하다보면 내담

자의 외상에 대해 간접적인 외상경험을 하고 외상 후 성장을 할 수 있다. 직접적이거나 간접

적인 외상경험 후에 외상 후 성장을 이루는데 영향을 주는 많은 변인 중에는 탄력성이 있는

데 탄력성을 이루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조절능력이다. 이러한 자기조절능력은 마음

챙김을 함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다. 즉 대리외상을 입은 후 마음챙김을 하면 부정적 상태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 긍정적 변화인 외상 후 성장을 하게 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

구에서는 대리외상이 외상 후 성장을 이루는 경로가 마음챙김과 자기조절능력의 이중매개를 

통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133명의 상담교사(남 14.3%, 여 85.7%)이었

으며, 평균 상담 경력은 2년 3개월이었고 평균연령은 42.5세이었다. 연구결과는 대리외상과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과 자기조절능력이 부분 이중 매개효과가 있음이 밝혀

졌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한계, 제언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상담교사, 대리외상, 마음챙김, 자기조절능력, 외상 후 성장, 이중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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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교사가 학교장면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사례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공감적인 태도로 

경청하면서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문제들에 지

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소진되거나(김정숙, 

유금란, 2010; 유성경, 박성호, 2002; 최윤미, 

양난미, 이지연, 2002), 내담자의 외상에 대해 

간접적인 외상경험을 할 수 있다(McCann & 

Pearlman, 1990). 이와 같이 내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상담자가 공감적인 태도로 내담자

의 외상경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과정에

서 상담자의 심리내면에 변화가 생기고, 그 

결과로 상담자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나 전문

가로서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을 대리외상(vicarious traumatization)이라고 한

다(Campbell, 2002; Figely, 1995; Pearlman & 

Saakvitne, 1995; Steed & Downing, 1998). Figely 

(1995)에 의하면 대리외상은 사건을 접하게 

되는 방식은 다르지만 직접적 외상경험 후

에 겪는 증상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다. 예

를 들어 무력감, 혼란, 고립감, 우울증, 불면

증이나 침습, 회피, 각성 증세 등의 신체적 

증상과 부정적 정서경험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와 유사

하며 그 증상은 수개월 혹은 수년간 지속되기

도 한다(권해수, 김소라, 2006; 김민애, 2002; 

McCann & Pearlman, 1990). 대리외상을 예측하

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대리외상을 더 높게 경험하며(박지영, 2008), 

나이가 어릴수록 대리외상이 더 높고, 삶의 

경험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잘 다루기 때문

에 대리외상이 낮게 발생한다(Adams, Matto, & 

Harrington, 2001; Ensel & Lin, 1998). 또한 실

무자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대리외상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박지영, 2008; 

Cunningham, 2003) 실무자 자신의 과거 외상 

피해경험이 대리외상의 위험요인으로 보고되

었다(권해수, 2011; McCann & Pearlman, 1990). 

아동학대나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다루고 있

는 상담자들의 경우처럼 내담자의 피해수준이 

심각할수록, 피해유형이 감정적 소모를 많이 

유발할수록 대리외상이 높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지영, 2008).

상담자가 겪는 대리외상과 유사한 개념으로

서 소진(burnout)과 공감피로(compassion fatigue)

를 들 수 있는데, 연구자에 따라 혼용되기도 

한다. 소진은 상담자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의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도와주는 역할

을 하는 동안 계속 반복되는 정신적인 압박감

을 느낀 결과로 정서적 고갈과 비인격화 상태

가 되고 수행능력이 감소되는 것이다(Maslach, 

1982). 공감피로는 상담자가 외상 사건을 당한 

사람들을 상담할 때 내담자의 심리적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감적인 태도로 노력하다보

면 자기 자신을 보살피는데 소홀하게 될 수 

있고,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계속 내담자

가 당한 사건들이 상담자의 기억에 떠올라 우

울하고 불안한 정서를 경험하며 심지어는 신

체적, 심리적 병까지 얻게 되는 것이다(Figely, 

1995).

대리적 외상경험의 이 같은 부정적 측면에 

대한 관심에서 1990년대부터는 다양한 외상사

건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에

게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Arnold, Calhoun, Tedeschi, & Cann, 

2005; Brady, Poelstra, Brokaw, 1999; Brockhouse, 

Msetfi, Cohen, Joseph, 2011; Linley & Joseph, 

2007; Linley, Joseph, & Loumidis, 2005; Pearlman 

& Saakvitne, 1995; Radeke & Mahoney, 2000; 

Schauben & Frazier, 1995; Shiri, Wexler, Kreitler, 

2010). Tedeschi와 Calhoun(1996)은 이러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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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화를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이라고 정의하였다. 외상 후 성장은 인생

을 사는 동안 예기치 않은 심각한 역경을 당

하여 극복해 낸 결과로 의미 깊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Tedeschi &  

Calhoun, 2013).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5가지 

주요 내용으로는 자신이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무력할 수도 있고 취약하다는 관

점을 새롭게 가지게 되고, 대인관계의 질이 

변화하고 깊이가 증가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영적/종교적 관심이 증가하며, 삶에 

대해 감사 하는 등이다(이양자, 정남운, 2008; 

Calhoun, Cann, Tedeschi, & McMilan, 2000). 그 

중에 상담자의 대리외상은 내담자의 외상사건

이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에게 이차적인 외상스

트레스(secondary traumatic stress)를 일으키게 되

지만(최말옥, 김미정, 2011), 결과적으로 이러

한 경험이 상담자의 개인적 혹은 직업적 삶에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 발전을 도모한

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다(Arnold, Calhoun, 

Tedeschi, & Cann, 2005; Pooley, Cohen, O'Connor, 

& Tayor, 2012; Tedeschi & Calhoun, 2004). 또한 

상담자가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면 직업의 만

족도를 높이고 상담자 소진을 예방하는 효과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외상 후 성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체득하게 되므로 상담을 통하

여 내담자의 외상 후 성장을 촉진시킬 가능성

이 높아진다(Tedeschi & Calhoun, 2013).

이러한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연구를 통해 보고되어 왔다. 

먼저, 성격적 요인으로는 외향성(최승미, 2008; 

Evers, Kraaimaat, Lankveld, Jongen, Jacobs & 

Bijlsma, 2001; Tedeschi & Calhoun, 2004), 낙관

성(정인명, 최윤경, 2009; 최승미, 2008)이 있으

며, 심리내적 자원으로는 자아탄력성(김보라, 

신희천, 2010), 종교성 및 영성(박혜원, 2006; 

Calhoun, Cann, Tedeschi, & McMilan, 2000)등이 

보고되었다. 인지적 요인으로는 긍정적 재평

가(Helgeson, Reynolds & Tomich, 2006), 정서 

중심 대처와 문제 중심대처(Linley & Joseph, 

2004), 희망(송주연, 이희경, 2010; 최승미, 

2008), 삶의 의미 찾기(김보라, 신희천, 2010; 

신선영, 2009; 송주연, 이희경, 2010)등이 외상 

후 성장과 관련이 있으며, 그 외에 자기노

출과 사회적 지지(전유진, 2009; Tedeschi & 

Calhoun, 2013), 삶의 질(김현경, 전우택, 2009; 

최승미, 안창일, 2007)등이 외상 후 성장 관련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 상담자를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선행 연구는 

없지만, 현장에서 상담자와 유사한 역할을 수

행하고 있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외상 후 성장관련 요인 연구(윤명숙, 박은

아, 2011)에서 자아탄력성이 외상 후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은 여러 가지 역경

과 스트레스, 위협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

서나 행동상의 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하는 심리적 개념(Block & Block, 1980)이

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아탄력성은 개념적 정

의가 통일되지 않고 ‘탄력성’, ‘적응유연성’, 

‘회복탄력성’ 등의 여러 가지 용어로 혼용되어 

연구되어왔는데(안소정 외, 2013), 탄력성이 역

경을 당한 후에 생긴 부정적인 영향을 회복하

여 원래 상태로 복구되는 수준에 해당하는 개

념이라면, 회복탄력성은 역경을 극복한 후 더 

높은 차원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개념이다

(홍은숙, 2006; Ahern, Ark, & Byers, 2008; 

Waters & Sroufe, 1983). 김주환(2011)에 따르면, 

회복탄력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자기조절능

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등이 있는데,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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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자기조절능력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으로서 스트레

스 상황에 처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에서 자신

을 지켜낼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자기조절능력을 

통하여 스스로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

키고 긍정적인 자세로 다시 시작할 힘을 얻고, 

기분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

악해서 대처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 자기조절

능력이 높은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잘 적응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한다(유성경, 홍세희, 최보윤, 2004)는 

점에서, 자기조절능력은 외상 후 성장의 주요

한 양상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상담교사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내, 외적 자

극들에 대한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을 찾는다면(심지은, 윤호균, 2008), 상담 과정

에서 입은 대리외상을 극복하며 더 나아가 긍

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있는 개인적․전

문적 능력이 함양될 것이다.

이러한 자기조절능력과 관계있는 변인에 관

한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 마음챙김(mindfulness)

이 자기조절능력의 향상과 관련 있음이 보고

되고 있다(권선중, 김교헌, 2008; 김교헌, 2008; 

박상규, 2008; 배재홍, 2008). 마음챙김은 원래 

불교의 오래된 명상법이었으나 최근에는 학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보편화되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이며, 제 3

세대 인지행동치료로 구분된다(문현미, 2005). 

마음챙김은 현재의 경험에 대해 주의를 기

울여 수용하고 선명하게 알아차리는 과정

(Kabat-Zinn, 1990)으로, 마음챙김을 통해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

서에 대해 알아차리게 되어 외부의 상황이나 

조건에 요동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생겨도 잔

잔하고 평온한 상태로 유지하게 된다(김남순, 

2011). 또한 마음챙김이 증가할수록 지금-여기

의 경험과 상황에 대해 명료하게 알아차리게 

되고 기존의 선입견이나 비융통성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관점을 초월하여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알아차림의 상태가 되는데, 이런 상태가 장기

적으로는 사고, 정서, 동기 및 행동적 자기조

절의 기초를 만들어준다(Bishop et al, 2004; 

Coffey, Hartman, & Fredrickson, 2010). 이러한 

자기조절은 인지적 변화, 이완, 수용, 노출

(Baer, 2003),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유연성, 

가치명료화(Shapiro, Carlson, Astin, & Freeman, 

2006) 등과 더불어 마음챙김을 통해 얻어지는 

심리치료적 기제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마

음챙김을 하면 현재 순간을 무비판적인 방식

으로 수용하고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자기조

절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신체적 기능과 심리적 

건강이 향상된다(Burg, Wolf, Michalak, 2012).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마음

챙김 훈련을 받은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 스트레스가 더 많이 감소되었고, 회복 

탄력성이 더욱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Mind 

and Life Education Research Network, 2012; 

Roeser, Skinner, Beers, & Jennings, 2012). 이와 

같이 스트레스나 대리외상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상태일 때 마음챙김을 하게 되면, 자기조

절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부정적인 심리상태

를 완화하여 긍정적 심리효과를 얻게 된다는 

연구결과(김정호, 2001; 박남수, 2013; 왕인순, 

조옥경, 2011; 정은실, 손정락, 2011; Arch & 

Craske, 2006; Baer, 2006; Shapiro, Astin, Bishop, 

& Cordova, 2005)들이 있다. 외상을 입은 내담

자를 위해 일하는 다양한 종사자 집단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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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구한 양적논문 20편을 메타 분석한 결

과(Cohen & Collens, 2012), 외상을 다루는 정신

건강 종사자의 외상 후 성장과 가장 관련 깊

은 요인은 인지도식의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상담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인지도

식의 긍정적 변화가 대리외상 후 성장으로 나

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마음챙

김이 인지행동적 접근으로 여겨지는 것을 고

려할 때, 상담자가 대리외상을 경험하였을 때 

마음챙김이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

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상담자가 마

음챙김을 바탕으로 한 자기조절능력을 갖게 

되면 개인적인 긍정적 변화를 경험할 뿐 아니

라, 삶의 여러 핵심 문제들에 전문적으로 접

근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김교헌, 

2008).

상담교사의 변화와 발전은 상담자 자신이 

도구로 활용되는 상담업무의 특성상 내담자에

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상담

교사가 상담과정 중에 대리외상을 불가피하게 

경험한 후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

하여 개인으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면,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상담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나아가 

좀 더 긍정적인 상담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

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상담자를 대상으로 외

상 후 성장에 관한 국내 연구는 전무한 실정

이며, 더욱이 대리외상이 외상 후 성장에 이

르는 과정에서 매개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상 

후 성장은 그 경험의 특성상 외상경험이 필수

조건이 된다. 즉 외상경험이 없다면 외상 후 

성장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

구는 앞서 기술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대

리외상은 외상 후 성장과 정적인 관련이 있으

며, 대리외상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에서 대리외상의 경험 시 상담자가 마

음챙김을 하게 되면 자기조절능력이 향상이 

되고, 그에 따라 외상 후 성장을 가져 오게 

된다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대리

외상과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를 마음챙김과 

자기조절능력이 순차적으로 부분매개한다고 

가정하는 이중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

정식을 사용하여 이 매개모형이 수집된 자료

에 적합한가를 검토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C도에 근무하는 상담

교사들로서 연수 과정에 있는 250명의 상담교

사 중에서 연구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자발

적으로 성실하게 응답한 133명의 자료를 수집

하여 분석하였다. 133명중 남자는 19명(14.3%), 

여자는 114명(85.7%)이었으며, 연구 참가자들

의 평균 상담경력은 2년 3개월이었고, 평균연

령은 42.5세였다. 설문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측정 도구

외상 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외상 후 성장 척도는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하였고, 송승훈 

등(2009)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자기보고식 검

사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자신이 어떤 불

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무력할 수도 있고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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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다는 관점을 새롭게 가지게 되는 자기 지

각의 변화(4문항), 대인관계 변화로 관계 질이 

변화하고 깊이가 증가(7문항), 새로운 가능성

을 발견(5문항),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2문

항), 삶에 대한 감사(3문항)등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6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경험 

하지 못함’(1점)부터 ‘매우 많이 경험함’(6점)으

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경험 후 긍정적 변화가 많음을 의미한다. 

Tedeschi 등(1996)이 개발한 원 척도의 내적 일

치도는 .90이었으며 송승훈 등(2009)이 타당화

한 한국판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8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95이다.

대리 외상 척도(Vicarious Trauma Inventory: 

VTI)

본 연구에서는 대리 외상을 측정하기 위해 

Horowitz 등(1979)이 개발한 사건 충격 척도

(Impact of Event Scale: IES)를 은헌정 등(2005)이 

번안 후 수정하였고, 김희경(2008)이 사용한 척

도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구성은 대리

외상의 경험 정도(1문항), 감정적 상태(3문항), 

일상적 사고의 어려움(4문항), 수면방해와 연속

적인 꿈(2문항) 등, 총 10문항이고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전혀 경험하지 않음’(1점)부터 ‘자주 

경험함’(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

수록 대리외상을 많이 받았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대리외상의 

경험 정도를 침습 요인으로 함께 묶어 분석하

였고, 신뢰도 분석 결과 회피 요인에 해당하는 

감정적 상태 문항의 신뢰도가 분석에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아, 이후의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따라서 하위요인 중 일상적 사고의 

어려움, 대리외상의 경험 정도의 두 요인을 합

하여 침습요인으로 하였고, 수면방해와 연속적

인 꿈의 요인의 두 요인을 묶어 꿈요인으로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

난 대리 외상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79이다.

마음 챙김 척도(Mindful Attention 

Awareness Scale: MAAS)

Brown과 Ryan(2003)이 개발한 마음챙김 주의 

알아차림 척도(MAAS)를 권선중, 김교헌(2007)

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K-MAAS)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순수하게 ‘주의와 알아차림 반응’

만을 측정한다. 총 15문항이고 6점 리커트 척

도로, ‘전혀 그렇지 않음’(1점)부터 ‘매우 그렇

다’(6점)까지로 반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모

든 문항을 역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마음챙김이 잘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89이다.

자기조절능력 척도(Self-Regulation Ability 

Inventory: SRI)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

해 신우열, 김민구, 김주환(2009)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회복탄력성(Resilience)척도의 총 27개

의 문항 중에서 자기조절능력의 하위문항에 

속하는 18개의 문항들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구성되

어 있다. 자기조절능력 척도의 하위요인으로는 

감정통제력(6문항), 충동통제력(6문항), 원인분

석력(6문항)이 있다. 감정통제력은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려 긍정적 감정으로 바

꾸고 새롭게 도전하는 힘을 얻게 하며, 충동통

제력은 순간적인 기분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힘을 말하고, 원인

분석력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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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으로 판단하여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좋음을 의미

한다. 원 척도의 각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

는 원인분석력이 .74, 감정조절력이 .65, 충동

통제력이 .6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74이다.

분석 방법 및 절차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9.0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 및 Pearson 상관분석을 하

였다. 이후 AMO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각 모형의 적

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  차이검증과 함께 

CFI(Comparative Fit Index)，TLI(Tuc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살펴보았다. CFI와 TLI지수는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

되고, RMSEA지수는 <.05이면 좋은 적합도,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을 확인하였다.

결  과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자료의 정상성

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변인들의 왜도(skewness)

와 첨도(kurtosis),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변

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1, 표 2). 이 

때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변인의 경우 측정 변

인을 개별 문항으로 사용할 경우 추정 오차가 

증가하고 신뢰성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문수백, 2009), 문항 꾸러미(item parceling) 방

법 중 문항-구성개념 간 균형(item-to-construct 

balance)을 이용한 기법을 적용하였다. 마음챙

김 변인의 경우 단일모형이기 때문에 3개의 

측정변인을 새로 만들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요인 분석을 통해 각 문항의 공통

성(communality)을 기준으로 개별문항들을 균형 

있게 배분하였다. 이 때 측정변인들의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Bollen & Stein, 1992) 각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절대값이 각각 2

와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 사이의 Pearson 상관

분석 결과(표 2), 대리외상은 마음챙김과는 부

적상관(r=-.250, p<.01)을, 외상 후 성장과는 유

의미한 정적상관(r=.199, p<.05)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챙김은 자기조절(r=.236, p<.01)

과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리외상(r= -.250, p<.01)과는 부적으로 유의

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잠재변인

들의 평균을 살펴보면(표 2) 대리외상, 자기조

절, 마음챙김, 외상 후 성장이 각각 2.64, 3.62, 

4.40, 4.3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

들이 상대적으로 대리외상 경험은 심하지 않

고, 자기조절능력, 마음챙김능력, 외상 후 성

장경험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가설모형 검증에 앞서 각 측정변인들이 해

당되는 잠재변인들을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

지를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 , TLI, CFI, RMSEA을 적합도 지수로 

선정하였다. 측정 변인들 모두 정규 분포 가

정을 만족하였으므로 이후 구조모형 검증에서

도 모수 추정을 위해 최대우도법을 적용하

였다. 그 결과(표 3) 측정모형이  (df=58, 

N=133)=82.324, p<.05; CFI=.971; TLI=.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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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M SD

1. 대리외상 1 2.64 .63

2. 자기조절 .015 1 3.62 .49

3. 마음챙김 -.250** .236** 1 4.40 .79

4. 외상 후 성장 .199* .327** -.105 1 4.30 .80

* p<.05, ** p<.01

표 2. 주요 잠재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

모형
 df TLI CFI RMSEA(CI

 ) 

82.324 58 .961 .971 .053(.024-.083)

CI=90%에서의 신뢰 구간(Confidence Interval)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잠재변인 측정변인 B  SE C.R.

대리외상
침습 1.000  .885**

꿈 .231  .411** .136 1.695

마음챙김

마음챙김1 1.000  .821***

마음챙김2 1.148  .868*** .107 10.773

마음챙김3 1.093  .833*** .105 10.459

자기조절

감정통제력 1.000  .358***

충동통제력 .2.253  .689*** .643 3.504

원인분석력 2.389  .812
*** .682 3.503

외상 후 성장

새로운가능성발견 1.000  .962***

대인관계 의미변화 1.211  .871*** .073 16.645

개인내적 감정변화 .694  .858
*** .043 15.990

삶에 대한 감사 .496  .776*** .039 12.626

영적변화 .342  .544*** .049 7.044

** p < .01, *** p < .001

표 4. 측정변인의 요인계수

RMSEA=.053(.024-.083)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잠재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측

정변인들의 요인값이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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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1,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 수치임

그림 1. 마음챙김과 자기조절의 부분매개 모형(최종모형)

그림 2. 마음챙김과 자기조절의 완전매개 모형(대안모형)

모형  df TLI CFI
RMSEA

Mean LO90 HI90

부분매개모형 100.58 61 .939 .953 .070 .044 .094

완전매개모형 108.79 62 .929 .944 .076 .051 .099

표 5. 모형들의 적합도(N=133)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연구모형(그림 1)은 자료에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 모형(그림 2)으로는 

완전매개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표 5) 

부분매개모형 적합도 (df=61, N=133)= 

100.58, p<.05; CFI=.953; TLI=.939; RMSEA= 

.070(.044-.090)가 완전매개모형 적합도 

(df=62, N=133)=108.79, p<.05; CFI=.944; TLI 

=929; RMSEA=.076(.051-.099)보다 더 좋은 

적합도를 제시하고 있다. 완전매개 모형과 

부분매개 모형은 포함관계(nest-nested model 

comparison)이기 때문에  차이검증을 실시하

였다.  차이가 유의미하면 부분매개 모형을, 

유의미하지 않으면 완전매개 모형을 선택한다

(홍세희, 2001). 모형 비교 결과, ∆=8.25(∆

df =1, p<.05)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마음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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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간접효과
95%신뢰구간

하한계 상한계

대리외상 → → 자기조절 → 외상 후 성장 -.03 -.104 -.005

대리외상 → 마음챙김 → → 외상 후 성장 -.08 -.395 -.016

대리외상 → 마음챙김 → 자기조절 → 외상 후 성장 .22 .093 .383

주. 표에 제시된 계수들은 비표준화 수치임.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bias-corrected bootstrapping 방법으로 검

증된 결과임.
*p<.05

표 6. 매개효과 검증결과(N=133)

경로
비표준화 계수

전체 직접 간접

대리외상 -> 마음챙김 -.398 -.398 .000

마음챙김 -> 자기조절 .077 .077 .000

자기조절 -> 외상 후 성장 2.864 2.864 .000

대리외상 -> 외상 후 성장 .549 .549 .000

마음챙김 -> 자기조절 -> 외상 후 성장 .220 .000 .220

대리외상 -> 마음챙김 -> 외상 후 성장 -.088 .000 -.088

대리외상 -> 자기조절 -> 외상 후 성장 .031 .000 .031

대리외상 -> 마음챙김 -> 자기조절 -> 외상 후 성장 .461 .549 -.088

표 7. 변인들 간의 전체효과 및 직접효과

과 자기조절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경로모형

이 대리외상과 외상 후 성장사이에서 마음챙

김과 자기조절의 완전매개로 설명하는 경로보

다 더 양호하다는 설명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모형적합도와  차이검증을 

통한 모형 비교에서 모두 부분매개가 더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모형을 선택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

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부트스트랩 결과에

서 하한값(lower)과 상한값(upper) 사이에 0이 

없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해석한다

(Bollen & Stein, 1992). 표 6에 제시된 것과 같

이 모든 경로들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리외상은 마음챙김과 자기조절을 통해 외상 

후 성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변인들 간의 전체효과 및 직접효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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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내담자의 외상사건을 다루는 상담자는 간접

적으로 외상을 경험하는 대리외상을 입을 수 

있으나 마음챙김을 통하여 부정적인 인지, 정

서 상태를 조절하여 외상 후 성장과 같은 긍

정적 심리변화를 할 수 있다(김정호, 2001; 박

남수, 2013; 왕인순, 조옥경, 2011; 정은실, 손

정락, 2011; Arch & Craske, 2006; Baer, 2006; 

Pooley, Cohen, O'Connor, & Tayor, 2012; Shapiro, 

Astin, Bishop, & Cordova, 2005; Tedeschi & 

Calhoun, 2013). 이에 본 연구는 상담교사가 경

험하는 대리외상과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를 

마음챙김과 자기조절능력이 순차적으로 매개

한다고 가정하는 부분 이중 매개모형을 가정

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상담교사가 경험한 대리외상과 

외상 후 성장을 이루어 내는 것에는 정적 상

관관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마음챙김과 자

기조절능력의 부분 이중 매개효과가 있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대리외상을 경험하

면 부정적 정서경험을 할 수 있는데, 마음챙

김을 통해 훈련한다면, 자기조절능력이 향상

되어 외상 후 성장을 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와 일치한다(김교헌, 2008; 김보라, 신희천, 

2010; 박상규, 2008; 배재홍, 2008; Zerubavel & 

Wright, 2012).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면, 

대리외상을 경험한 상담교사에게 마음챙김을 

통한 자기조절이 효과적인 중재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담교사와 같은 정신건강 종

사자들은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

성이 높으므로(Moore & Cooper, 1996), 스트레

스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는 경우 상담자의 개

인적, 전문적 발달이 지체되거나 소진에 이르

게 된다. Tedeschi와 Calhoun(2013)은 상담자의 

자기 관리법으로서 마음챙김, 명상 혹은 체계

적 이완 요법 등을 활용하도록 권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방법들이 상담자가 경험하

는 스트레스와 불쾌한 감정 상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담자가 개

인적으로 마음챙김을 훈련하면 상담장면에서 

마음챙김을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 상담자의 

공감 및 성공적인 상담관계에 기여하게 된다

(Anderson, 2005; Grepmair, Mitterlehner, Loew, & 

Nickel, 2007). 그러므로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례에 대한 지식과 상담치료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더불어, 상담자의 자기조절 

방법의 일환으로 마음챙김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불가피하게 대리외상을 경험하는 

상담교사가 소진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와 같은 부정적 경험을 하지 않고, 외상 후 

성장에 이르도록 조력할 수 있을 것이다(김정

숙, 유금란, 2010; 유순화, 류남애, 2006).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응급구조원, 지하

철 승무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상담자, 의사 

등을 대상으로 대리외상과 외상 후 성장에 관

하여 밝혔으나(박지영, 2008; 이영선 외, 2012; 

윤명숙, 박은아, 2011; Cohen & Collens, 2012; 

Linley & Joseph, 2004; Linley, Joseph, & Loumidis, 

2005; Shiri, Wexler, & Kreitler, 2010), 상담교사

를 대상으로 하여 대리외상과 외상 후 성장 

간을 매개하는 요인들에 관하여 국내에서 밝

힌 연구로서는 본 연구가 최초다. 상담교사가 

기타의 강도 높은 대인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정신적, 감정적 노동을 요구

하는 직업군임을 고려할 때, 상담교사의 정신

적 외상과 외상의 극복에 관한 연구는 큰 의

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상담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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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가 주로 상담자 소진 등과 같은 

부정적 경험을 예방하거나 대처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긍정심리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이

후로 최근 연구 동향은 부정적 사건 경험 후

에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상담자가 대리외

상이라는 부정적 경험 후에, 외상 후 성장이

라는 긍정적 경험으로의 전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을 발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상담자가 자신을 보호하고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퍼비전이나 자문 등의 외

부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활용 가능한 외부 자원이 없을 때 상

담자 스스로를 심리적으로 보호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내적 자원으로서 마음챙김 전략이 갖

는 효과를 입증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한계 및 제언할 점은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상담교사의 평균 근무경력이 

2년 3개월이지만 그 범위가 1년 미만에서 12

년까지 넓었고 실제로 경력이 1년 미만인 경

우가 68.2%, 2년 미만의 누적 백분율이 82.2%

에 달할 정도로 근무경력이 짧은 경우가 대부

분이어서, 근무경력이 오래된 상담교사의 경

우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근무경력

이 짧을수록 상담의 경험 또한 적기 때문에 

대리외상 경험 기회가 적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상담자의 짧은 근무경력은 대리외상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에 해당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박지영, 2008; Cunningham, 2003) 고

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근무경력이 많은 

상담교사와 근무경력이 짧은 상담교사를 고르

게 연구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무경력에 

상관없이 동일한 매개효과를 보일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표본

크기가 133명으로 충분한 표본크기를 확보하

지 못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에 근무하는 상담교사들을 대상으로 표본크기

를 확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

째, 본 연구에 참여한 집단은 대리외상의 정

도가 심하지 않은 비교적 건강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로 대리외상의 

정도가 심한 집단에서 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셋째, 본 연구는 대리외상, 마음챙김, 자기

조절능력,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선행연구에 

입각하여 실시한 횡단연구이므로 각 변인들 

사이의 시간적 인과관계는 직접 확인하지 못

하였다. 즉 본 연구의 참여자가 대리외상을 

받은 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에 대한 정보

는 없으므로 대리외상 경험 후 경과한 시간에 

따른 외상 후 성장의 정도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김보라와 신희천(2010)의 

제언과 마찬가지로 향후에는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시간 경과와의 관계를 증명함으로써 

부분 이중매개 모형으로 나온 본 연구의 결과

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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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uble mediation effects of mindfulness and

self-regulation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icarious trauma and posttraumatic growth of school counse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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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school counselors listen attentively and empathically to students during counseling sessions, they 

could experience vicarious traumas through the clients' presented traumas. The vicarious trauma could 

affect the counselor negatively but yet bring about positive changes such as posttraumatic growth (PTG). 

Among many variables, resilience has been foun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with posttraumatic growth 

experience. Also, previous studies show that the better self-regulation ability an individual has, the more 

resilient he/she is. In addition, mindfulness has been known to be positively related with self-regulation 

ability. Based on the prior research finding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ouble 

mediation effects of mindfulness and self-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selors' vicarious 

trauma experience and their posttraumatic growth.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33 school 

counselors (male 14.3%, female 85.7%) and their average counseling experience was two years and three 

months and their average age was 42.5. The results supported the hypothesis and proved a partial double 

mediation effect of mindfulness and self-regulation.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 school counselors, vicarious trauma, mindfulness, self regulation ability, vicarious posttraumatic growth, 

double mediation effect


